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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생물실증지원센터, 산업부 ‘바이오제조 혁신전략’ 적극 

동참…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 등과 협약 체결 
 

- 바이오 소부장 실증지원 협약 체결…수요-공급기업 적극 지원 예정 

- 인재 양성부터 생산 혁신까지…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동참  

□ 미생물실증지원센터(센터장 조민, 이하 센터)는 산업통상자원부(산업부)가 

지난 4 월 1 일 발표한 ‘바이오제조 혁신전략’을 달성하기 위해 

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, 바이오협회,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0 개 

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(MOU)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 

 

□ 협약 내용은 바이오 소부장(소재·부품·장비)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

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. 이를 위해 ▲연구개발(R&D), 

사업화, 시장진출, 인력양성 등 다각화 협력 ▲바이오 소부장 트렉레코드 

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형성 ▲수요 맞춤형 양산성능평가 지원 

등을 협력할 예정이다. 

 

□ 이번 협약은 ▲한국바이오협회 ▲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▲셀트리온 

▲삼성바이오로직스 ▲삼성바이오에피스 ▲한국생명공학연구원 

▲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▲연세대학교 K-NIBRT 사업단 

▲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▲미생물실증지원센터까지 총 10 개 기업과 



기관이 협약을 체결했다. 이 협의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

구성에 필수적인 소부장(소재·부품·장비)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

예정이다. 

 

□ 이날 발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1 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

조성을 위해 국내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소부장 산업에 2030 년까지 

17.7 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것이라 밝혔다. 이를 위해 화순과 

안동에 위치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

제조·공정개발 등의 기업지원을 강조했다.  

 

□ 또한, 글로벌 생산허브 조성에 필요한 바이오인재 양성 방안에서 센터 

시설을 활용한 실습교육을 강조했다. 화순과 안동 센터에 구축 중인 

교육시설과 연세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(K-NIBRT)를 통해 공정 

실습시설을 구축하고 산업현장 경험을 제공해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

양성할 계획이다. 

 

□ 이외에도 산업부는 첨단바이오 생산공정 고도화를 위해 한국판 

바이오제조혁신플랫폼(BioMADE)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

추진하기로 했다.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기관과 

협력하여 생산공정을 고도화하고 상용화하는 데에 협력할 예정이다.  
 

□ 한편,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에서 

2022 년부터 ‘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’을 수행 중이다. 

2025 년 mRNA 제조소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mRNA 생산 서비스를 

제공할 예정이며, 이미 코로나 19 임상 시료를 생산하는 등 mRNA 관련 

업무를 수행해온 바가 있다. 이번 산업부의 ‘바이오제조 혁신전략’과 

기존 사업을 더해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. 



 

붙임 : 사진자료 3 부.  끝. 

 

 

본 저작물은 (재)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로, 출처

표시를 하실 경우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. 

 

 

 

[붙임] 

 

▲ 산업부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일부 발췌 



  

▲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로고 

 

 

 

▲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상공 사진 


